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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 특성의 관계:

대상적 자기 손상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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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기의 외상경험과 대상적 자기 손상, 경계선 성격특

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적 자기 손상이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

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할 것으로 가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하

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6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측정 도구로는 아동기 외상 질문지,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은 대상적 자기 손상 및 경계선 성격

특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이 대상적 자기 손상을 거쳐 

경계선 성격특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완전매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아동 청소년기의 학대와 방임은 

경계선 성격특성의 발달에 주요한 원인이 된다. 둘째, 아동 청소년기의 학대와 방임은 부정적 

자기, 죄책감, 수치심으로 개념화되는 대상적 자기영역에서의 손상을 초래한다. 셋째, 아동 청

소년기의 외상경험으로 인해 대상적 자기 손상이 뚜렷한 경우에만 성인기의 경계선 성격문제

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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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기의 경험은 개인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만들고 성격형성의 토양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아름답

게 추억할 수 있는 아동기 경험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축복일 것이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사회구조의 불안정으로 초

래된 실업문제와 맞벌이의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의 지지기반 약화, 이혼율 증가 등

은 부모가 안정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적 및 심리적 조건을 저해한다. 부모에게 

누적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자녀의 있는 그

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기 보다는 못마땅한 점

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핵가족과 맞벌이는 자녀에게 정서적 돌

봄을 충분히 제공할 시간적 여유를 제한하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은 원치 않는 상

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인 제약과 

그로 인한 부모의 힘겨운 삶은 꼭 병리적인 

학대가 아니더라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어

린 시절의 즐거운 기억을 다분히 훼손시킬 수 

있다.

외상은 아동의 정상적인 심리발달에 손상을 

입히거나 취약성을 야기하는 충격적인 경험으

로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입은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학대(abuse)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며 대체로 아동에게 

물리적인 위협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가해지는

(acts of commission) 것이다. 방임(neglect)은 기

본적인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

지 않는 것으로 아동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환경적 자극이나 반응이 주어지지 않는(acts 

of ommission) 것이다(Brown, Cohen, Johnson, & 

Smailes, 1999). 여러 연구들은 학대와 방임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그 차이를 구

분해보려 하였으나 일관된 결론은 얻지 못하

였다(Brown et al., 1999; Cohen, Brown, & 

Smailes, 2001; Manly, Kim, Rogosch, & Cicchetti, 

2001). 이는 외상의 하위유형이 이론적으로는 

구분되나 실제 양육 장면에서는 여러 유형의 

외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빈곤이

나 부모의 부재와 같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들 하위 유형에 따른 

고유한 영향을 변별해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

인다(Kaplan, Pelcovitz, & Labruna, 1999; 신민정, 

최지영, 2015에서 재인용). 다만 어린 시절 중

요한 타인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외상경험이 개인의 삶에 심층적이고 

전반적인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발달적으로 취약한 아동 청소년기에 양육자

로부터 겪게 되는 학대나 방임의 경험은 한 

개인의 발달과 성숙에 큰 영향을 미치고 복잡

한 심리적 후유증을 남긴다(Allen, 2005). 초기 

아동기의 외상경험은 불안정 애착의 형성과 

관련이 높고,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또래들

에게 거부당하기 쉬우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

존감의 하락과 함께 다양한 외현적 문제로 이

어질 가능성이 크다(Baer & Martinez, 2006; 

Bolger, Patterson, & Kupersmidt, 1998; Kim & 

Cicchetti, 2010; Pollak, Cicchetti, Hornung, & 

Reed, 2000).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에서 심각

한 갈등을 겪는 등 대인관계 부적응이 심하고 

공감능력의 부족,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결

핍, 품행문제 등을 보일 수 있다(김은경, 2009; 

Kim, Talbot, & Cicchetti, 2009; Kim & Cicchetti, 

2010). 또한 성인기에 이르러 과거의 외상경험

은 적응문제와 함께 우울, 불안, 물질중독, 성

격장애 등의 정신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 되며 치료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예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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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다(신민정, 최지영, 

2015; 이유경, 2006; Carr, Martins, Stingel, 

Lemgruber, & Juruena, 2013; Rich, Gingerich, & 

Rosen, 1997). 이처럼 어린 시절의 학대와 방임

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광

범위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상을 경험한 시기가 성격이 형

성되고 발달하는 아동 청소년기라는 점에서 

이후 만성적인 성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한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아동기의 신체적 

및 성적 학대와 방임, 가정 내의 적대적 갈등, 

부모와의 외상적 상실 등이 주요한 병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대인관계

와 자아상 및 정동에서의 불안정성, 심한 충

동성이 초기 성인기부터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정상 통제집단보다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의 과거력을 유의미

하게 더 많이 보고하였다(Herman, Perry, & van 

der Kolk, 1989; Sansone, Songer, & Miller, 2005; 

Zanarini et al., 2002). 또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

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Helgeland & Torgersen, 

2004; Johnson et al., 2001).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집단에서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 정

서적 및 언어적 학대, 방임이나 무시 등을 유

의하게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주

일, 2014; 이수지, 2014; 이아람, 김남재, 2012; 

이우경, 최은실, 2013; 하수홍, 장문선, 2013). 

이처럼 여러 연구들에서 아동 청소년기의 외

상경험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위험성 및 심각

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이 보이는 강렬하고 불

안정한 대인관계, 정체감 혼란, 부정적인 정서,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병리적인 일화, 충동

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 과소 성취 등은 

개인의 삶을 손상시킬 위험이 크고 가족과 친

구 및 주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며 그들

의 자녀에게도 정신 병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Weiss et al., 1996; Zanarini 

& Frankenburg, 2007). 따라서 경계선 성격장애

의 증상이 뚜렷해지기 이전에 위험요인이 되

는 심리적 기제들을 밝히는 것은 심각한 장애

로의 발전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

히 경계선 성격장애의 주요 증상들이 초기 성

인기에 시작되고 실제 유병율도 젊은 성인에

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APA, 2013; Grant et al., 2008), 아동 청소년기

에 외상경험이 있고 경계선 성격 특성을 보이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밝히는 것

은 최우선적으로 중재가 필요한 심리적 기제

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의 과거력에서 학

대와 방임이 자주 보고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외상경험이 직접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를 발

현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외상 그 자체보

다는 외상의 처리방식과 연결된 의미와 해석

이 더 중요한 것처럼(Ehlers & Clark, 2000), 동

일한 자극이라도 개인이 받는 영향의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특히 부모의 병리적인 성

격이나 우울,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장애로 

인해 명백한 학대와 방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

라 현실적인 삶의 제약 때문에 마음과는 달리 

자녀에게 모질게 대하게 되거나 맞벌이와 부

모의 이혼 등으로 상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아동이 그러한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이후 장애의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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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아동 청소년기 학대와 

방임이 초기 성인기의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주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개변인들을 

제시하였다. 이아람과 김남재(2012)의 연구에

서는 자기개념이 두 변인과의 관계를 부분매

개 하였으며, 하수홍과 장문선(2013)은 정서적 

학대 경험이 거절민감성과 사회적 지지를 거

쳐 경계선 성격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이상 자기 불일치(신주일, 2014), 초

기 부적응 도식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수

지, 2013), 불안정 애착(이우경, 최은실, 2013) 

등의 매개효과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러나 이처럼 단편적인 접근들로는 어떠한 변

인이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

특성 간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제로 작

용하는지 알 수 없으며, 또 치료적 중재를 위

해서 어떤 접근을 선택해야할지도 혼란스럽다. 

따라서 여러 매개변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보

다 근본적인 심리적 기제를 밝히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Herman(1992)은 아동기 학대나 가정폭력과 

같이 지속적으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성격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주목하면서, 

인간은 자기를 변화시켜서라도 심리적 외상에 

적응해 간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즉 자기인

식의 변화나 타인과의 관계 변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후 여러 연구자들은 대인 간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을 보다 심층적

인 자기(self) 영역에서의 병리로 이해하고자 

하였다.(Herman, 1992; 안현의, 2007에서 재인

용). Harter(1999)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외상이 

자기체계의 여러 하위영역에 손상을 초래한

다고 보았다. 자기체계(self-system)의 손상이란 

구체적으로 주체적인 자기(I-self) 손상, 대상

적인 자기(Me-self) 손상, 부정적인 자의식 정

서(self-conscious emotion), 자기 처벌적 행동

(self-punitive behavior), 거짓 자기(false-self)등을 

포함한다(Harter, 1999; 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에서 재인용).

이 중 대상적인 자기(Me-self)는 자신 및 타

인의 평가가 개입된 ‘대상으로서의 나’ 를 의

미하며, 그동안 자기가치감(self-worth)이나 자기 

평가(self-evaluation) 등으로 연구되어온 개념이

다(Harter, 1999; 장진이, 안현의, 2011에서 재

인용). 자기가치감은 자신의 가치와 권리에 대

한 스스로의 평가로써 중요한 타인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자기가치감의 수준

이 달라질 수 있다. 안정적인 애착관계 속에 

있는 아동은 부모의 따뜻한 반영과 보살핌으

로 인해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낄 수 있으나,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당하는 아동은 존중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비난과 모욕을 내면화하여 부정적인 자기

(negative self)를 발달시키게 된다(Bolger et al., 

1998). 선행 연구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

와 냉대 속에서 자랐거나 외상적 상실을 경험

한 성인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 

비해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자기 부적절감과 

자기 비난, 자기 증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이아람, 김남재, 2012; Allen, 

2001; Drapeau & Perry, 2004; Lopez & Heffer, 

1998).

또한 학대받는 아동은 애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대의 원인과 책임을 가해자인 부모

나 양육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린다. 

즉 자신이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혼나는 것으

로 외상 사건을 해석하는데, 이는 자신의 안

전이 신뢰할 수 없는 양육자의 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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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할 때 느끼는 무력감 대신에 일말의 

통제감이라도 얻으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일 수 

있다(Herman, 1992; McWilliams, 1994). 이처럼 

사건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스스로를 가

치 없는 존재로 느끼고 비난하는 과정에서 괴

로운 자의식적 정서인 죄책감과 수치심이 일

어난다. 외상사건에 대한 귀인과정에서 자신

의 특정 행동이 나빴다고 평가할 때는 죄책감

을 느낀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 전체가 나쁘

고 뭔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

할 만하다는 내적 평가는 수치심을 불러일으

키고 죄책감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Allen, 2005; Harter, 1999; Wilson, Droždek, & 

Turkovic, 2006). 여러 연구들에서 아동 청소년

기의 심리적 학대와 무관심이 성인기의 수치

심 및 죄책감과 관련된다고 보고하였고(이정

숙, 김은경, 2007; Claesson & Sohlberg, 2002; 

Webb, Heisler, Call, Chickering, & Colburn, 2007), 

수치심이 외상 사건의 심각성과 정신병리 및 

심리적 적응을 매개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

다고 하였다(최은영, 안현의, 2011; Chan, Hess, 

Whelton, & Yonge, 2005; Harper & Arias, 2004; 

Kim et al., 2009).

이 연구는 Harter(1999)가 제안한 외상반응으

로서의 자기체계 손상 중에서 대상적인 자기

(Me-self) 손상으로 개념화되는 부정적인 자기

(negative self)와 그로 인한 자의식적 정서인 죄

책감과 수치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연구의 관심이 비교적 경미한 외상경

험이 있고 또 학업을 유지할 정도의 자원과 

사회적 기능을 갖춘 대학생들에게 있으므로, 

해리 방어로 초래되는 주체적인 자기 손상이

나 심각한 자기 처벌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대학생의 발달과제는 주로 

건강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한 원만한 대인관

계와 자기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타인

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각하는 자기개념 및 

괴로운 자의식적 정서가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다. 아울러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의 자아상

이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조절에 몹시 취

약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자기개념과 고통스

러운 정서가 경계선 성격특성의 발현에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아동 청소년기에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상경험이 부정

적자기, 죄책감,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기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자기개념,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초기 부적응

도식, 수치심, 거절 민감성, 불안정 애착 등의 

개별 변인들을 투입하여 단편적인 매개효과만

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개변

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대상으로

서의 자기(Me-self) 인식과 이로 인해 경험되는 

자의식적 정서를 선정하고, 아동 청소년기 외

상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연결되는 과정

에서 이들 변인이 핵심기제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아직 장

애로 진전되지 않은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

는 대학생을 상담할 때 그들이 호소하는 증상

에만 초점을 맞춰 개입하기보다는 외상 반응

으로써 증상을 이해하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

을 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

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이 대상적 자기 손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을 경우에만 초기 성인

기의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완전매개 모형을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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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강원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

생 총 550명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아동 청소년기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176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외상 유형

에 따른 경험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성적 학

대를 보고한 응답자는 9명에 불과하여 반응의 

동질성을 위해 해당 사례를 제외하였다. 이에 

총 365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추가 

분석에서 응답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165명

(45.2%)이 사건, 사고나 자연재해 및 생명이 

위태로운 질병 등의 단순 외상을 보고하였으

나, 이는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과 유의

한 상관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응답자들의 연

령은 18세부터 28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21.7세

(SD=1.93)였으며, 이 중 여학생은 210명(57.5%)

이고 남학생은 155명(42.5%)이었다.

측정도구

아동기 외상 질문지

아동 청소년기의 학대와 방임 경험을 측정

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하고 

이유경(2006)이 번안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받았을 법한 학대 경

험을 나타낸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의 

척도는 정서적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방

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등으로 각 5문항

씩 25문항과 타당도 척도 3문항을 포함하여 

총 28문항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하위 척도

별로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 4문항씩을 선별하

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정

서적 학대에 관련된 척도에서 ‘나는 정서적으

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와 신체적 학대에 

관련된 척도에서 ‘나는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

한 적이 있다’ 의 문항은 제외하였다. 4점 

Likert식(0; 전혀 아니다, 3; 자주 있었다)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경험이 많음을 의미

한다. 주요 분석에서는 성적 학대를 제외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학대 변인으

로, 정서적 방임과 신체적 방임을 방임 변인

으로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대와 방임

의 각 총점 범위는 0-24점이며,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학대가 .73, 방임이 .60이었다.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

대상적 자기 영역에서의 손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장진이와 안현의(2011)가 개발한 외

상화된 자기체계 척도(Traumatized Self-System 

Scale; TS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반복적인 

대인간 외상경험으로 인한 자기체계의 전반적

인 손상 정도를 측정하며 주체적 자기 손상 

24문항, 대상적 자기 손상 15문항, 자기조절 

손상 15문항, 관계적 자기 손상 4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대상적 자기 손상은 Harter(1999)

가 제안한 대상적인 자기(Me-self)와 부정적인 

자의식적 정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하위

요인은 부정적 자기, 죄책감, 수치심으로 구성

된다. 5점 Likert식(0;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

우 그렇다)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적 

자기 영역에서의 손상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

다. 이 척도를 확인적 요인분석 한 결과, 대상

적 자기 손상에 대한 3개 하위요인들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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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량은 .44∼.75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

경계선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Morey 

(1991)가 개발한 성격평가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의 11개 임상 척도 중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Borderline Features Scale: 

BOR)를 홍상황과 김영환(1998)이 번안하여 타

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이며 4점 

Likert식(0; 전혀 그렇지 않다, 3; 매우 그렇다)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의 주요 

특성들을 많이 나타냄을 의미한다. Morey(1991)

는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를 정서적 불안, 정

체감 문제, 부정적 관계, 자기 손상 등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홍상

황과 김영환(1998)이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 척도를 요인분석 하였을 때 기존의 4개 요

인을 포함하더라도 총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

으며, 각 요인들의 문항은 Morey가 구성한 하

위 척도들의 문항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도 홍상황과 김영환(1998)의 요

인분석 방법을 따라 주성분 분석으로 직교회

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한 결과 6개의 요인

이 추출되었다. 또한 기존의 4요인으로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을 때, 8개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40이하(.08∼.35)로 매우 낮아 해당

문항이 각 하위요인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8개의 문항을 제외하더라도 

부정적 관계 요인과 자기 손상 요인 간의 상

관이 1이상이 되는 등 정상적인 타당성 검증

이 되지 않았다. 이에 두 하위 요인을 하나로 

묶어 ‘부정적 관계’ 로 명명하였다. 자기 손상 

요인의 문항들을 부정적 관계 요인에 포함시

켜 위계적 2차 3요인 모형으로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만족할 만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CFI=.89, RMSEA=.07). 1

차 3개 요인(정서적 불안, 정체감 문제, 부정

적 관계)에 대한 15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5

∼.77이었으며, 2차 요인에 대한 3개 하위요인

들의 요인부하량은 .82∼.95였다.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Morey(1991)의 연구에서 .86이

었고, 홍상황과 김영환(1998)은 .84를 보고하였

으며, 이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각 변인들의 특성과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신

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 대

상적 자기 손상,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구조

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

하였다. 결측치 추정 방법은 완전 정보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하여 Anderson과 Gerbing 

(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1단계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

정모형의 적합도와 타당성을 먼저 검증한 후

에, 2단계에서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을 이

용하거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다만 χ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여 연구모형과 실제 자료와의 근소한 

차이에 대해서도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χ2 검증에만 의존하지 

않고 표본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

을 고려한 적합도 지수들로써 TLI(Tucker-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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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모형

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TLI와 CFI 값은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본다(Bentler, 1990). 

RMSEA 값은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본다

(Browne & Cudeck, 1993; 홍세희, 2000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채택된 모형에서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bootstrapping) 절차를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

는 SPSS와 AMO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

험은 대상적 자기 손상(r=.31, p<.01), 경계선 

성격특성(r=.26,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을 나타내었다. 대상적 자기 손상 또한 경계

선 성격특성(r=.53,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

관을 보였다.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 투입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대

는 대상적 자기의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21∼.23, p<.01), 경계선 성

1 2 3 4 5 6 7 8 9 10 11

 1. 아동청소년기 외상 -

 2. 학대 .82** -

 3. 방임 .88** .45** -

 4. 대상적 자기 손상 .31** .26** .26** -

 5. 부정적 자기 .30** .23** .27** .89** -

 6. 죄책감 .23** .21** .18** .82** .60** -

 7. 수치심 .27** .23** .23** .90** .73** .59** -

 8. 경계선 성격특성 .26** .26** .19** .53** .49** .44** .47** -

 9. 정서적 불안정 .24** .24** .18** .37** .36** .29** .31** .87** -

10. 정체감 문제 .24** .23** .18** .58** .49** .47** .54** .81**  .52** -

11. 부정적 관계 .15** .17** .09 .38** .36** .34** .30** .82**  .63** .48 -

평균 5.92  2.86  3.09 18.80 5.13 7.03  6.63 15.43  3.85  5.95 5.62

표준편차 5.24  2.80  3.36  9.83 3.75 3.36  4.11  6.99  2.46  2.41 3.45

편포도 1.42  1.51  1.49  0.53 0.78 0.48  0.50  0.60  0.57  0.09 0.93

첨도 1.80  2.24  2.24 -0.05 0.08 0.28 -0.07  0.26 -0.11 -0.25 1.18

주. N=365, **p<.01

표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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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특성의 하위요인들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17∼.24, p<.01). 방임은 대상적 

자기의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

었으며(r=.18∼.27, p<.01), 경계선 성격특성의 

두 하위요인들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

으나(r=.18, p<.01), 부정적 관계와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r=.09, ns.). 대상적 자기 손

상의 하위요인들은 경계선 성격특성의 하위요

인들과 각각 중등도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

다(r=.29∼.54, p<.01).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 정상분포조건이 편포

도가 2 이하, 첨도가 4 이하임을 고려할 때

(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투입

된 변인들의 편포도와 첨도는 해당 조건을 충

족시키고 있다.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각 잠재변인과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계수는 모두 유의하

였지만(β=.38∼63, p<.001), 측정모형의 적합도

는 RMSEA 값이 .097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에 변인들 간의 공분산 수치를 

제공하는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살펴

보았을 때, 경계선 성격특성의 두 측정변인인 

정서불안정과 부정적 관계의 오차변인들 간에 

상관이 유의하게 높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각 하위요인에 포함된 문항을 살펴보면 그 의

미가 유사하고 서로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

정되는 문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정서 불안

정에 포함된 문항, ‘화가 나면 거의 통제할 수 

없다’ 는 부정적 관계에 포함된 문항들, ‘사람

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면 어떤 식으로든 알려

주고 싶다’,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있다’ 와 의미가 유사하고 행

동적인 연관성도 높아 보인다. 이처럼 유사내

용으로 인해 잔여상관이 기대되는 경우에 오

차공분산이 허용될 수 있다(홍세희, 2012). 이

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정서불안정 변인과 부

정적 관계 변인 간의 오차공분산 경로를 추가

함으로써 측정모형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적

합도 지수들이 모두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자료

가 모형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측정모형의 수정전후의 χ2값과 적합도 지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또한 측정모형에서 각 잠

재변인과 측정변인들의 경로별 요인부하량은 

.56에서 .88사이로 모두 유의하였다(표 3).

구조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인 아동 청소

년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상적 자기 손상의 완전매개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각 변인 간 경로계수는 모

χ2 df p TLI CFI RMSEA

수정전 측정모형 74.951 17 .000 .912 .946 .097

수정후 측정모형 27.582 16 .035 .981 .989 .045

표 2. 수정전후 측정모형의 χ2값과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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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의미하였으며 모형 적합도도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 비교모형으로써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포함된 부분매개 모형을 설정하여 검

증하였다. 부분매개 모형 역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으나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에서 경

계선 성격특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β=.09, ns.), 

완전매개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재된 모형들의 적합도를 비교하

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χ2검증에서는 모형에서 

1개의 모수를 추가함으로써 자유도 차이가 1

일 때, χ2값의 차이가 3.84 보다 커야만 두 모

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연구모형과 비교모형 간의 χ2값의 차이가 3.84 

보다 작으므로, 두 모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각 경로의 모수

추정치와 χ2검증 결과를 종합할 때, 모형의 간

명성에 따라 완전매개 모형이 부분매개 모형

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상적 자기 손상은 아동 청소년

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의 χ2값과 적합도 지수는 표 4에 제

시하였으며, 두 모형의 각 표준화된 경로계수

는 그림 1과 2에 제시하였다.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완전매개 모형) 29.286 17 .032 .981 .989 .045

비교모형 (부분매개 모형) 27.582 (⊿1.70) 16 .035 .981 .989 .045

표 4.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의 χ2값과 적합도 지수

잠재변인 측정변인 β Β S.E. t(p)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 → 학대 .69 0.86 .16 5.14***

→ 방임 .66 1.00

대상적 자기 손상 → 부정적 자기 .85 1.00

→ 죄책감 .71 0.75 .05 14.49***

→ 수치심 .85 1.10 .06 17.50***

경계선 성격특성 → 정서 불안정 .60 1.33 .12 11.54***

→ 정체감 문제 .88 1.91 .22  8.63***

→ 부정적 관계 .56 1.00

주. N=365, ***p<.001

표 3. 수정된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주. ***p<.001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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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연구모형에서 확인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

하였다. 이 분석은 자료의 정상성이 우려될 

경우에 사용하는 매개효과 분석 방법이다. 

원자료(N=365)에서 무선 표집으로 재추출된 

10,000개의 자료 표본이 모수 추정에 사용되었

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

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아동 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대상적 자기 손상을 거쳐서 경계선 성

격특성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5% 유의도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30, p<.01, 

95% CI, .17∼.46). 최종적으로 채택된 완전매

개 모형과 각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주. ***p<.001

그림 2. 비교모형

경 로 매개효과 95% 신뢰구간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 → 대상적 자기 손상 → 경계선 성격특성 .30** .17 ∼ .46

주. **p<.01

표 5.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주.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함(p<.001).

그림 3.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 대상적 자기 손상,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 대한

완전매개 모형과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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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기 외상경험과 대상적 자기 손상, 경계선 성

격특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

적으로 학대와 방임 등의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상적 자기 손상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

과,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

성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학대적이

고 거부적이며 무관심한 가족환경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발달에 일차적인 병인이 됨을 시

사하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신

주일, 2014; 하수홍, 장문선, 2013; Helgeland & 

Torgersen, 2004; Herman et al., 1989; Sansone et 

al., 2005). Fonagy와 Target(1996)은 경계선 성격

장애를 반복적으로 지속된 대인간 외상에 대

한 반응으로 보았다. 애착형성 과정에서 아동

은 자신의 감정 및 조절 상태를 부모에게 전

달하고 이에 대한 부모의 반영적인 반응은 다

시 아동에게 전해져 상호적인 관계양식을 학

습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화된 학대 경험은 

이 같은 애착 관계 자체를 교란시키므로 감정

조절 능력의 결핍과 자기개념의 혼란을 일으

켜 경계선 성격특성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은 대상적 자기 손상

의 하위 요인인 부정적 자기, 죄책감, 수치심

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성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 부

정적인 자기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기존의 연

구결과들과 일치한다(이아람, 김남재, 2012; 

Drapeau & Perry, 2004; Lopez & Heffer, 1998). 

또한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연결된 괴로운 자

의식적 정서가 비난, 무관심 같은 가족 내 역

기능적인 역동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최은영, 안현의, 2011; Claesson & 

Sohlberg, 2002; Harper & Arias, 2004; Webb et 

al., 2007). 대상적 자기 손상과 경계선 성격특

성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낮은 자존감과 

자기비난, 이로 인해 죄책감과 수치심을 크게 

경험할수록 경계선 성격특성의 주요양상인 정

체감 혼란과 정서조절의 곤란, 부정적인 대인

관계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Chan et al., 2005).

다만 방임은 경계선 성격특성의 하위요인 

중 부정적 관계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

았는데, 이는 방임이 무력감이나 불행감 같은 

내현화 문제와 더 관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Mainly et al., 2001). 아동기 신체적 및 언

어적 학대를 당한 성인은 타인이나 주변에 대

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

이 높은 반면, 무시되거나 방임되었던 성인은 

내향성 및 낮은 긍정적 정서, 사회적으로 철

수되고 고립되는 경향과 더 관련된다는 보고

가 있다(신민정, 최지영, 2015; Bolger et al., 

1998; Salzinger, Feldman, Hammer, & Rosario, 

1993). 더욱이 응답자들이 보고한 학대와 방임

의 경험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므로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에게서 자주 발생되는 파괴적인 

대인관계의 일화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을 

수 있다.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은 대상적 자기의 

손상을 통하여 대학생의 경계선 성격특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매개 모형을 

가정하였으며, 이를 비교모형인 부분매개 모

형과 비교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두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좋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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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에서 경계선 성

격특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의 모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보다 간명한 

모형인 완전매개 모형을 채택하였다. 이는 아

동 청소년기에 학대와 방임을 당한 아동은 성

장과정에서 대상적 자기 영역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대상적 자기영역에서의 손상

이 유의할 경우에만 초기 성인기의 경계선 성

격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Harter(1999)는 아동이 반복적으로 부모에게 

위협받거나 방치되는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러한 긴장 속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를 통제하고 부모와의 애착을 유지하기 위하

여 외상 사건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귀인한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쁘다’ 라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발달시키고 

아울러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또한 

Allen(2005)은 후기 아동기에 이르러 자기개념

이 점점 복잡해지게 되는데, 이 때 자신을 타

인과 비교하면서 더욱 자기 비판적이게 되고 

이상적 자기와는 다른 현실적 자기에 대해 수

치심과 죄책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Allen, 2005; Harter, 1999; 안현의 등, 2009에서 

재인용). 이들의 견해를 고려할 때,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충분한 돌봄을 받

지 못한 아동들은 자신이 못나고 부적절하며 

무언가 결함이 있다는 자기감을 발달시킬 가

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감은 

항상 일을 그르치고 잘못을 연발한다는 죄책

감으로 연결되거나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결함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깊은 수치심으

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청소년기

를 거쳐 초기 성인기까지 지속된 경우에 결국 

안정된 자아상을 형성하지 못하고 정체감 혼

란을 겪게 되거나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비롯

된 우울과 분노, 불안 등의 불안정한 정서가 

대인관계 장면에서 파괴적으로 행동화되는 등 

경계선 성격특성의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아동 청소년기의 외상경험이 반드시 

대상적 자기 영역에서의 손상을 초래하는 것

은 아니다. 어린 시절 자주 체벌과 비난을 받

았거나 무시와 방치로 인해 부모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두려움 속에서 지냈다 하더라

도 학교 교육이나 매스미디어, 타인과의 비교

를 통해 부모의 행동이 양육에 적절하지 못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자기비난과 수치

심이라는 함정에서 뒤늦게나마 빠져나올 수 

있다. 또 다른 경우, 가족이 처한 현실적인 어

려움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서 

빈곤과 힘겨운 노동, 가족 갈등이나 스트레스

로 인해 부모에게 자녀를 돌볼 심리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모질게

만 느껴졌던 부모의 행동 이면에 자식을 위한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고, 한계를 지닌 한 인

간으로서 부모를 이해하게 되면 그 동안 부정

적으로 경험되었던 외상 사건들을 달리 해석

할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Jurkovic, Thirkield와 Morrell(2001)은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등 정서적으로 보

살피는 역할을 떠맡게 되는 상태를 부모화

(parentification of adult children)라 지칭하면서 

기본적으로 부모화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

지만, 이혼 등으로 인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녀가 부모를 정서적으로 돕고 보살피는 역

할을 일시적으로 맡게 되는 것은 적응적이라

고 하였다. 또한 Fonagy와 Bateman(2007)은 개

인의 욕구나 감정, 신념과 같은 마음상태를 

기초로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행

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내적 과정을 심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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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ization)라고 정의하였다. 심리화 능력은 

대인관계에서 발생되는 상황을 다각도로 신중

하게 분석하는 성찰과정을 작동시키며, 이 때 

자각된 기분과 생각은 공감적이거나 비공감적

인 행동으로 드러난다(Choi-Kain & Gunderson, 

2008). 아동기 외상이 정신 병리에 미치는 영

향에서 성찰기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심영숙

(2010)의 연구는 외상경험이 많은 성인들 중 

어린 시절의 외상 사건에 대해서 심리화의 수

준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신병리 취약성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

였다. 이렇듯 아동이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경험한 외상 사건의 원인을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 아닌 부모의 미숙한 훈육 탓이거나 적

어도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결과

로 귀인할 수 있다면, 혹은 부모가 처한 힘겨

운 상황과 환경이 배려심 있는 양육을 어렵게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과거의 상처받은 마음

을 돌보며 성장을 위한 자원들을 찾아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기에 학대와 방임의 경험

이 있는 대학생들은 충분한 인지적 능력을 갖

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인하여 성장을 위한 도전을 주저하거나 지나

치게 실패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인관계 장면에서 죄책감과 수치심 등의 자

의식적 정서를 심하게 느끼므로 건설적인 자

기주장과 상호적인 관계가 어려우며 결국 자

기조절의 문제로 빠질 위험이 높다. 이러한 

양상이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심화되면 폭식과 

음주, 파국적으로 끝나는 이성 관계, 내내 참

았다가 갑작스럽게 결렬되는 대인관계 패턴의 

반복,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미래를 위

한 계획들을 철회해 버리는 등의 행동문제가 

뚜렷해지면서 학업과 적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계선 성격특성

을 보이는 대학생들을 상담할 때 겉으로 보이

는 증상에만 초점을 맞춰 개입하기 보다는 우

선 개인사에서 학대와 방임의 경험이 있는지

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상반응으

로서 대상적 자기 영역에서의 손상을 진단하

기 위해 자기개념과 자의식적 정서를 경험하

는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담 과정을 

통해 외상 경험에 대한 잘못된 귀인을 바로 

잡고 다양한 조망으로 심리화 능력을 키워 부

정적인 자기개념을 조금씩 수정해 나간다면, 

그리하여 막연한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경계선 성격장애로의 진전을 막고 

자신의 삶을 새로이 개척하려는 의지를 다잡

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아동 청소

년기 외상경험 또한 그들의 건강한 성격발달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대학생의 경계선 성격문제는 성장 과정에

서 겪은 불운한 경험이 자기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이며, 대상적 자기 영역에서

의 손상이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

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핵심적인 기제임을 확

인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투입된 여러 매개

변인을 포괄하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으로서 

대상적 자기 영역을 다루는 것은 이후 경계선 

성격장애로의 병발을 막고 정상적인 삶을 영

위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치료적 개입이 될 것

이다.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 지역사회

의 대학생 집단이라는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

는 남녀 모두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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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양한 표집을 통해 비교적 경미한 아동기 

외상경험이 있는 일반 성인을 포함함으로써 

연구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

문만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으므로 아동 

청소년기의 학대와 방임 경험이 자세하게 측

정되지 못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면

담이나 주관적인 보고와 같은 보다 다양한 방

법을 활용하여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

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 내 외상 사건이 

아동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어린 시절 학대에 

관여한 가족 구성원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

전히 함께 사는 것은 과거 외상 경험에 대한 

기억을 자주 촉발시켜 대상적 자기 손상을 더

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괴로운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정립하려는 노력

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추가적인 

외상의 발생은 부정적인 정서와 아울러 자기

조절을 더욱 어렵게 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의 

발달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외상경험이 

아동 청소년기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까지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

째, 경계선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

된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BPD-BOR)는 본 연구

의 자료에 잘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정 성격장애와 관련 있는 성격적 특성은 임

상집단 뿐만 아니라 비임상 집단의 사람들에

서도 발견되기는 하지만(Trull, 1995; 홍상황, 

이영환, 1999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경계

선 성격의 점수 범위는 1∼38점(척도 점수범

위 0∼69점)으로, 뚜렷한 증후군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원점수 39점 이상인 응답자는 없

었으므로 경계선 성격 성향이 전반적으로 낮

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확인

적 요인분석에서 원래의 척도가 가진 4요인 

구조를 밝힐 수 없었고, 부정적 관계 요인과 

자기 손상 요인의 상관이 지나치게 높아 두 

요인을 하나로 묶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응답

자들의 경계선 성격 성향은 비교적 낮은 수준

이므로 이들이 보이는 자기 손상은 심각한 자

기파괴적인 행동이기 보다는 대인관계에서 부

정적인 감정 표출이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행동이 충동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를 늘려 경계

선 성격의 점수 분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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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hood Trauma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in Nonclinical Young Adults:

The Mediating Role of Impaired Objective Self

Kim, Eun Hee                    Yi, In Hya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s among childhood trauma, impaired objective self,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in nonclinical young adult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completed mediation model was proposed, in which impaired objective self fu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A total of 365 

undergraduate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CTQ), 

Traumatized Self-System Scale(TSSS), and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 As a result, SEM analyses confirmed the completed mediation model. These findings indicate 

as follows. First, childhood trauma is the major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Second, childhood trauma has an effect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only if childhood abuse and neglect 

leads to significant impairments of objective self, which is conceptualized as negative self, guilt, and 

sham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future research.

Key words : childhood trauma, abuse, neglect, impaired objective self,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